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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·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한 
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

- 17개 시도에 200억 원 지원, 하천·계곡 정비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측량 등 활용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하천·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

시·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. 

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,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

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, 불법

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측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.

 아울러, 국민께서 하천·계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, 주변 

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별도 예산

을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방안도 검토한다.

 정부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시설은 엄정하게 정비하되, ‘하천·계곡 

불법시설 정비지원단’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

경청하고,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.

 윤호중 장관은 “하천과 계곡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

공공자산”이라며, “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

돌려드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”라고 밝

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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